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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희망일 제한없음(즉시)

배포일 2023. 2. 21.(화)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
담당기관 글로벌사회공헌단 문의 임은경(880-2989)

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, 학생사회공헌단 못난이 농산물 활용 프로그램 성료

 □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의 학생사회공헌단‘어글리컬쳐’팀은 상품 규격에 

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

을 성황리에 마쳤다.

 □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글리컬쳐 팀은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

을 모색하고,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통해 환경과 농가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

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했다. 

 □ 우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으로, 교내외 카페에서 못난이 농산

물을 활용한 기간한정 메뉴를 출시하고 홍보했다. 서울대 생활협동조합과 협

업하여, 교내 카페‘느티나무’에서 못난이 딸기를 활용한 음료 및 와플 메뉴

를 판매하며 못난이 농산물의 활용법을 제시했다. 교외에서는 사회적 기업 안

테나에서 운영하는‘카페앤밀 치포리’와 협업해 못난이 당근과 양파를 활용

한 메뉴를 판매하고, 수익금의 7%를 지역사회에 기부했다.

 □ 또한, 단원들은 아동들을 대상으로‘건강주스 요리교실’을 열어, 버려지는 

농산물이 모양만 다를 뿐 맛은 똑같다는 것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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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아동들은 못난이 농산물을 직접 만지고 다듬어 보며 다채롭게 활동에 참

여할 수 있었다.

 □ 아울러, 어글리컬쳐 팀원들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조리실을 활용하여,‘못난

이 버섯 샤부샤부 밀키트’를 제작하고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활동을 진행하

며, 못난이 농산물 활용법을 널리 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다.

 □ 프로젝트 참여자들은“못난이 농산물이 그저 외형 문제로 이렇게 많이 버려

지는지 몰랐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 어글리컬쳐 팀은 이처럼 다각적인 프로젝

트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못난이 농산물을 알리고 소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

련했다.

 □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2013년 2월 창설된 이래 대학 내 사회공헌을 

담당하는 허브조직으로, 사회적 책임성과 혁신적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공헌 

교육과 국내외 사회공헌 실천을 해오고 있다. 학생사회공헌단과 관련한 자세한 

사항은 글로벌사회서비스센터(880-2253) 또는 글로벌사회공헌단 홈페이지를 

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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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진 1] 못난이 딸기를 활용한 음료 및 와플 메뉴사진

[사진 2] 밀키트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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